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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은 지금이며 현재 시제이다. 믿음은 소망이 아니다. 소망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에도 소망적인 요소가 있
고, 소망에도 믿음적인 요소가 있지만 소망은 믿음이 아니다. 그리고 믿음은 일차적으로 현재 시제이다. 그러
나 소망은 지금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이다. 

중요한 것은 소망은 미래형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가져오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 계속 미래형으로 남는다. 그러나 믿음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
금 현재 일어난 사실로 받아드리고 성취된 사실로 누리는 것이다. 믿음은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믿는 것이
다. 지금 나의 소원과 소망이 이루어짐을 믿고, 이루어진 현실로 누리는 것이 믿음이다. 계속적으로 소원과 
희망 사항으로 남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마태복음 9장에 소개된 두 맹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는가? 예수님께서 회당
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나오시는데 두 맹인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오면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야를 지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 두 맹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야로 알고 부른 것이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두 눈
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때에 이 두 맹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야로 믿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외침은 “우리의 눈을 떠 주소서!”라는 말보다도 더 깊은 믿음의 고백이
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야로 알고 고백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눈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일보다도 먼저 메시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일이었다. 그 분의 긍휼과 은총을 입
지 않고서는 결코 눈이 떠질 수 없다는 고백이니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 자기들의 눈이 오직 예수님께서 긍휼
을 베풀어 주시는가에 달려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다. 

그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고 물으셨다. “너희들은 내가 무엇을 하여 주
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필요가 없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것은 “내가 너희 눈을 뜨
게 할 줄 믿느냐?”라는 질문보다도 더 차원 높은 질문이다. “내가 누구인 줄 믿느냐?”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
라, 먼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다시 확실히 하는 질문이다. 그러자 이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라고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였다. 이런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마 9:29) 하시니 저들의 눈이 밝아 보게 되었다.

그러면 두 맹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진 것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푸신다면 예
수님께서 능히 자기들의 먼 두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은 것이다. 지금 당장 고침을 받을 수 있
다는 믿음을 가진 것이다. 결단코 예수님께서 언젠가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 능력을 베푸신다면 자기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그들의 눈이 보게 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는 소망으로 눈을 보게 
해주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긍휼과 능력을 베푸신다면 지금 당장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은 
것이다. 지금 보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지금 볼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
는 분으로 믿었기에 그들의 믿음대로 되는 기적을 경험한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대로 되라고 하실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그분의 긍휼과 능력이 오늘 나에게 임하기를 진실로 믿는가? 아니면 마냥 무작정 예수님의 긍휼과 능
력을 기대하며 바라고 소망할 뿐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는 믿는 자를 찾고 계신다. 바램이나 소망이 아니라, 믿음을 찾고 계신다.


